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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세종대왕님, 남극 세종기지 다녀오겠습니다”

지난 8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

□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와 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한글날 하루 전인 

8일(화) 인천 연수구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

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□ 발대식에는 고립된 남극에서 약 1년간 임무를 수행하는 남극세종과학기지 

제38차 월동연구대(대장 김원준)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

(대장 장성호)가 참석했으며, 극지연구소ㆍ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이들의 

도전을 응원했다.

□ 남극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

과학기지로, 기후변화의 영향에 민감한 해양과 생태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. 

기지 이름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과학연구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긴 

성군 세종대왕에서 유래됐다.

□ 올해 10주년을 맞은 남극장보고과학기지는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

테라노바만에 있는데, 남극대륙 해안가라는 지리적 특징을 활용해 내륙 

진출로를 확보하는 한편, 우주, 천문, 빙하, 운석 등 대륙 기반 연구를 

폭넓게 수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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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월동연구대는 기지당 18명으로 구성되며, 남극 하계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

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남극 현장연구 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

하게 된다.

□ 월동연구대는 기지 생활을 위한 훈련과 소양 교육을 받은 다음, 장보고 

월동대는 11월 3일, 세종 월동대는 11월 29일에 각각 출국할 예정이다.

□ 남극 월동 경험이 3회 있는 베테랑들이 기지당 3명씩 소속돼 월동연구대의 

빠른 임무 교체과 적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“변화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월동연구대의 활동은 

지구의 미래를 밝히는 극지 연구의 단단한 초석”이라며, “남극으로 파견되는 

모든 월동대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1년 뒤 만날 수 

있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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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행사


